
구자용|총신대강사 

1.들어가는말 

전도λ~ 1장 1절 ‘폐루살렘 왕 디윗의 이들 코헬렛의 말씀이다’를 이 책의 제목으로 

본다면， 독자들이 듣게 되는 전도자의 첫 외침은2절 ”며 펴건 디’”며 버，iJ" ，버그건 벼건 

(하벨 하발림 ... 하벨 하발림 히콜 하벨/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대로 12장 9-14절을 전도서의 후기 

로본다면，1) 전도자의 마지막말역시 S그π "':!l건…디’S그건 퍼건(하벨하발림 ... 하콜 

하발림/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임을 알게 된다. 전도서의 처음과 마지 

막에 만들어진 이 수미쌍관구조가 의도하는 바는곧 전도서의 모토(mo뼈)인2) ‘모 

든 것의 헛됨’ 이다. 전도서 전체를 집약한 이 관념이 던지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1) 이와 같이 전 12갱f를 전도서의 후기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 이에 관해서 

는 현창학 r，구약 지혜서 연구J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1강의 각주 40}을 참조하라. 

낀 L. Schwienhorst-Sc벼nberger， “Kohelet: Stand und Perspektiven der Forschung" , L, Schwienhorst­

sc얘뼈g꺼ed.)， α3s B.JCh KOheIet: 않.d뼈 zur 않뼈tur， GE혔뼈깨타 앉훌P입1 Uπ:tThE뼈객gie (많AW 엉4; 

않끼In깨Jew'tl여<: '^빼er de Gruyter, 1997), 잎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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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서의 첫 질문인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뱀l게 무슨 유익 

이 있는가?’는 인간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가해 아래서 수고하는모든수고를통 

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한층 더 김은 사고를 요구한다. 그러나 

대개의 독자들은 이 갚이 있는 사고의 장에 참여하지 못한다. 갚어져야 할 사고 

의 흐름은 프롤로그격인 1장의 추주의 노래’ 3)μ-11절)를 넘어 3절에서 제기된 첫 

질문의 답인 13절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생하도록 주신 것， 즉， 며 1~~~(이 

너얀 라oν악한 장새는 에둘러 말한 대답에 이르기 전에 길을 잃고 만다. 조금 

더 니깅}간다면 3장의 ‘때의 노래’ 4)(1-8절)를 지나， 7장의 !죽는 날1 과 ‘초상집’ 그 

리고 슬픔’ 에 대한 상념과 12장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는 선포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전도자의 또 다른 강렬한 

외침인 삶에 대한 기쁨과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요청에도 귀 가울일 가능성 

이 있는가? 전도서는 조금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서 사람들에게서 멸리 떨어져 있 

다. 더 놀라운 사섣은 전도서에 대한 괴리감이 비단 개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뤼디거 룩스(뼈igerL따)는 교회 공동제와 예배가 전도서를 외 

면하자， 전도서는 교회를 떠나 문학가와 철학자들에게로 가버렸고， 심지어는 요 

한 브람스의 ‘엄숙한 노래들’ (Ernste G않없ge)과 또 록그룹의 영회음악에까지 그 

입지를 넓히고 그들 가운데서 혼령처럼 떠돌며 많은 젓을 말하고 있다고한다 5) 

이 논문은 전도서의 사상들을 일일이 드러내고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큰 축을 이루는 두 중섬 사상을 삼펴보고， 그것이 표면 

적으로는 서로 모순 되는 듯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 두 중심 사상은 메멘토 

3) 전도서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뭔앉3dichl}을 통칭하는 효달 표현이 없으므로 필지는 이 표현을 제안한 

다. 이 표현은 N. 따깨nk가 전도서의 회문뼈文찍 전처|구조(die 뼈뼈romisct'e Gesarr뼈@뼈』빼1)어|서 1끽-

11을 ‘Kosrr때잉ie(Gedκhl)"로 표현한 것과 L. Schwienhorsl-:않1ÖI1be밍g가 동일한 부분을 “das 않외뼈t 

i1Jer den Kosmos"로 지칭한 것에서 착~하였다. N. ωhfink， KOheIet (N田; Würlzα」띠: 많lIer， 1용~)， 10과 L 

Schwienhorsl-:않1ÖI1be뺑，Kd빼 (I-fThK.AT; Freil:x.J밍/Bf.빼l/lNen: 벼빼r， 2004), 157을 참조하라. 

띠 전도서에서 비교적 가장 유명한 시문(Gedichl)을 통칭할 표현으로 이 표현을 제안한다. 이 표현은 L 

Schwienhorsl-Schönberger가 3:1-9을 “das Gedichl über die Zeit"로 지칭한 것에서 착안하였다. L. 

schwien따sH없성1∞밍er， 윗글 (2004)， 2얘를 참조하라. 

5) R. Lux, 뼈 뼈뻐 IS/'é1I.의[$: ^쩌암 der ψæhe - Lehrer des VoIkes - QuelIe des l..ebens, (벼때: 

E애매에없e 얘r1agsanstaH， 1앓:)， 1않-164. 우리나라에도 전도서는 대중가요의 7싸로 채용되어 불리고 있 

다. 전도서 1ε떼 노래로 만들어져 불리는 예로 하동진의 인생은 바람 (작사 작곡: 허만생， 2011)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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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memento mori)와 카르페 디엠(떠rpe 이em)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사상을 연결하여 현실에서의 삶에 f특별한 의미’ 를 부여할 뿐 아니라， 모토와 하 

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근거를 갖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결정적인 죽음’ 개념이다. 이러한 축음’ 개념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연구 범위를 전도서의 틀을 이루고 있는 모토(1:양} 12:8)와 그 안쪽에 

서 다시 앞과 뒤를 싸고 있는 두 개의 노래(1:[꾀4-끄과 끄:9-12:7)에， 그리고 전도서 

1-3장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전도서 1-3장이 전도서의 앞뒤를 감싸는 

틀의 한 부분을 이루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도서 사상의 주제도입부(propositio)로 

서의 역할7)을 하므로 이 부분에서 전도서 사상의 전체적인 그림을 충분히 확인할 

수있기때문이다. 

2. 전도서를 이루고 있는 두 사상적 축 

철학자 프란츠 쿠춰l라(Franz Kutschera)8)는 신학자들의 전도서 연구를 크게 

죽음으로 인해 비롯된 삶의 허무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경빨과 삶의 기쁨 

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경행0)의 두 흐름 속에서 파악한다 11) 그리고 그 자신 

은 삶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두 개념을 축음을 직면한 재 살아가는 삶 (Leben im 

Ang않icht des Todes)으로써 조합하고자 시도한다. 그에 의하면 전도서의 한 사상 

적 축을 이루는 삶은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축인 죽음을 통해서 강화된 

다는 것이다.딩 그러나 철학자적인 그의 놀라운 통찰은 전도서 본문 연구를 통해 

히 전도서의 마지막 노래에 대한 범위 설정에 관하여 아래 각주 15훌 참조하라 

7) L. Sch뻐en따st-Sc때1∞띠g는 전도서의 전체 구조를 4단계， 즉， αoαlS~i이1:1-3:22)， ex때icat뼈4:1-6:9)， 

때utatio(6:1G-1η， 학JPI뼈뼈9:1카2".8)로 보며 특히 1:1-3:22에서는 ‘왕의 트라베스티’ 를 전도서 사상의 핵심으 

로 보는데， 필자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L. 않lWien따st-Sc따뼈rger， 윗글 (2004)， 1강을 참조하라 

8) F. Kutsc뽀ra， “Kohelet: Le얹n im Angesicht des liαles. ， L. Schwienhorst-Sc때1be띠e비ed.)， Das Buch 

t<ohe암 않λ1ien zur Struktur, Q흥tl앙71e， RE효￥뼈7 und TheoIogie (많'AW 영4; 많에n/New 'fiαk: WaHef de 

G띠ytef， 199'끼. 

에 F. 뼈sc뼈g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D. M삼191과 A 냉」벼를 든다. D. 뼈191， α짜?let (버F 258; Darrns없t: 

'N'2J3, 1쨌:)， 82-107 또는 A 따Jha， KoheIet (태어r X1X; 뼈ukird1en-V1uyn: 뼈」싸￠벼ner \i용rIag， 1978), 16을 
참조하라. 

10) 대표적인 학자로 N. Lohfink 또는 L. Schwienhorst-Sc뼈nberger를 든다. N. Lohfink, 윗글， 6과 L. 

않W씬lhorst-:않1ÖI1뽀뺑r， 윗글 (2OCμ)， 69경2를 참조하라. 

11) F. KL않뼈ra， 윗글， 웠과 L 않W땐1따st-Sc벼1얹rger， 윗글 (2004)， 69를 참조응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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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확실히 증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개념은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 

될수있는가? 

D 전도서의 한축: 인간에게 결정적인죽음 
전도서를 전제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깥 틀을 이루는 모토(1:2과 

12:에인 ‘모든 것의 헛됨’ 에 대한 선포13)에 주목해야 한다 12장 8절이 전도서를 

마무리히는 차원의 선포라고 한다면 그에 반해 1장 2절은 앞으로 전개될 사쟁l 

아직 구제화되기 전의 일방적 선포에 해당한다. 이것은 전도서를 첫 대면하는독 

자에게 의도된 것이기도하지만 그보다는마지막선포에까지 이른독자에게 제 

공되는해석의틀로볼수있다. 

이제 이 선포는 1장 3절에서 며센 끼「π-며(마 이트론 라아담/인간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개라는 불음을 지나 ‘우주의 노래’ (4-끄절)로 전개된다 3절의 이 질 

문은 3장 9절에 또다시 등장하는데 이로써 1-3장을 하나의 의미 구조 하에 묶는 

일차적 역할l4)음 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우주의 노래’ 뿐 아니라 1장 12절 

이하의 ‘왕의 트4베스타 에 까지 연관된다. 특히 우주의 노래와의 연관성은 먼 

12) F. Kutschera, 윗글，363-:쪼)4. 

1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두 구절을 1:1과 12:9 이하와 같이 전도서의 후기로 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의 근거는 첫째， 전도서 전체의 주인공인 전도자가 1:12카2:7과는 달리 3인칭으로 표현되 

었다는 것과 둘째， 절대적 복수형인 디’벼π(하발림/헛됨)01 1:12-12:71어|는 5:6011 단 효뻔 발견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근거는 ‘(그)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란 표현 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두 번째 근거 또한 전도서의 

다른 본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퍼π(헤벨/헛됨)이란 단어를 모토 또는 표제어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 

다는 절대적인 복수형을 사용한 최상급의 강조형인 디’”며 버π(하벨 하발림/헛되고 헛됨)으로 표현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볼 이유 

가 없다.01에 관해 L. Sφ뻐enhor엉-Sc때1농r뿔r， 윗글 (2C뼈)， 143-144를 참조하라. 

14) L. Sφwienhorst-Sc벼1∞밍er는 1-3장의 구조를 O~래와 같이 제시한다 

1:3 유익에 대한질문 

1:4-11 우주의노래 

1:12-2:26 

3:1--8 때의노래 

3:9 유익에 대한질문 

}지혜자로서의 전도자 

왕의 트라베스티 : 왕으로서의 전도자 

}지혜자로서의 전도자 

이에 관해 L.Sc메ien따형-않1ÖI1∞밍er， 윗글 (2004), 137, 1때를 참조하라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1:3 
과 3:9의 “유익이 무엇인가”의 질문은 의미상 거의 동일한 질문임에는 틀림없으나， 표현상의 일치를 주 

장하기는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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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구조적으로 3절의 의문부사인 -껴(마-/무엇)이 비록 동일한 기능의 의문부사 

는 아니 지만 9절의 맺-며(마-쉐/'"것)에 다시 등장하며， 3b절과 9b절이 동일하게 

뼈따건 매센(타하트 핫샤메쉬/해 아래서)로 종결된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며， 어휘 

적인 변에 있어서도 3절의 c.1tÒ(라아담/인간에게)이 4절의 「껴(도르/세대)와 8a 

절의 띠’~(이쉬μ}람)， 8b절의 밴(아인/눈)과 1!.~(오전U귀)에 연결되고， 3절의 꺼밴 

(아말로/그의 수고)와 버뀐(야이몰/그가 수고함)이 8절의 E꾀’(여게임/피곤함)에 

연결되며， ψ엔띠건 머센(타하트 핫샤메쉬/해 아래서)가 5절에 두 번 언급된 띠n따(쉐 

메쉬/해)와 9b절의 띠낌떠건 nlJ젠(타하트 핫샤메쉬/해 아래세로 연결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12b절에 직접적으로 제시 

됨을들수있다. 이어지는 ‘왕의 트라베스타 속의 상상실험이 그대답의 구체적 

인 논증이라고 볼 때 1-3장은 확실히 하나의 의미 구조 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인간의 유익이 무엇인개 의 질문에 대해 !우주의 노래’ 는 어떻게 답하 

고 있는가? 받주의 노래’ 는 마치 대단한 오페라의 서곡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 

도서 사상의 핵심을품고있지만그것을아직 직접적으로는드러내지 않는이 시 

문(앉화icht)은 전도자의 마지막 말(12:히의 선포를 준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또 

다른 시문(앉쳐icht)인 ‘노화와 죽음의 노래’ (11: 9-12:끼15)와 역할 면에 있어 서 연관 

성을 가지며 전도서 전체를 감씨는 또 하나의 내부적 틀을 만들어 낸다. 

15) 전도서의 마지막을 잠식하는 시문{앉엉℃얘}을 11:9-12:7.로 제효k하고 그것을 .노화와 죽음의 노래’ 로 지칭하 

기를 제안한다. 이 표현은 R.L.ux가 비록 이 시문의 범위를 12:1-7.로 보았으나 그 이름을 “니잉 vom 때ler 

und vom To(1"로 지칭한 것에서 착요봐였다 R 비X 윗글， 1낀을 참조하라 전도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 

문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의 여러 의건의 차이가 존재효봐. 가장 최근에 전도서의 주석 

을 펴낸 D. C. F빼g섬$는 11:1카2:8을 전도자의 마지막 연설로 보았다 특히 그는 여기서 전도서의 초반부 

(내 견해로 볼 때 1-3장)의 중요한 모티브들이 그대로 다시 등장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자연의 움직임， 

시간성， 삶의 기쁨과 허무함，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고된 삶의 모습，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 등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는 11:1-12:8은 한 단위임을 중명하는 수사학적 요소돌과 구조를 예기적 평행구조 

(αdeplic pa때leI 잉nαJre)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 D. C. Fre<없ks/G. J. 뼈nham， ECCIe.짧æ& The 없p 

d 앓7gS{.AJ.꺼C 16.. N<.껴야ng엄π1:h.WJetS Grove: A띠k셰nter뼈하y Press, 201이， 231-233. 그러나 필자가 

L，Sc매ient-or형-Sc얘1뽀rger 견해를 따라서 1:β)4-11과 대칭되는 마지막 시문으로서 11， 12장 전체가 아니 

라 11:9-12:7을 들고자 하는 이유는， 11:1냉은 내용 상 11:7.경 그리고 11:9 이하와 연결되지 않고， 또 11:7-8 

은 내용 상 11:901하와 정확히 일치하나 -A, 녕」벼는 같은 이유로 전도서의 마지막 시문이 11:71에서 시작 

되는 것으로 보았음 - 자체가 전도서를 마치는 시문에 속한다기 보다는 마지막 시문에 대한 요약적 도입 
으로 보는 것이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A 벼」벼， 윗글，205-206과 L, Schw땐lhors1-

sc얘뼈r뿔r， 윗글 (2004), 515-녁516， 않O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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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선포C(1::잉 l분위기를조성하는시뭔1:(3)4-n)- ..... 분위기를조성하는시뭔11:~12:η/션효없‘:8) I 뻐 

\헛됩 l 맘주의노래’ ‘노화와죽음의노래/헛훨 l 

이 두노래를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서 어떤 비슷한분위기를감지할수있다. 

그것은누구도벗어날수없는， ‘인간에겐결정적인죽음의그림자이다. 

이 죽음의 그림자는 1장 3절과 12장 7절에 대조적으로 제시된 공간적 개념 속 

에도 이미 암시되어 있다 1장 3절의 뻐삐 며n(타하트 하샤메쉬/해 아래， • )로 

부터 12장 7절의 꺼렌-벼(알-하아레츠/땅 위， • )에 이르는 공간성은 위에 제시 

된 틀 속에 전개될 전도서 전제의 내용과 사상을 ‘이 땅 위의 인간 존재의 시작 

과 끝’ 으로 분명하게 제한한다. 그 인간 존재에게 주어질 ，;，~’(이트론/유익)은， 

펴n(헬레크/몫)와는 달리， 팬지 더위와 목마름이 연상되는 뜨거운 해 아래서’ 인 

간이 부지런히 움삭이며， 땀을 흘려서 자신의 손에 움켜궐 무엇을 형상화한다 17) 

이러한 서두의 인상은 전도자의 마지막 선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화와 

죽음의 노래’ (lU;-12:끼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신 

의 영원한 집(무팀， 5b절)을 향해 힘겹게(500절) 발결음을 옮기는 노인의 모습과 

미묘한 대조를 이룬다. 인간이 움켜쥐었던 손은 마치 금 그릇을 붙들고 있었던 

은줄이 끊어지듯어a절) 힘없이 펼쳐지고， 인간의 육제는 원래 그러했던 젓 같이 

먼지로서18) 흙(땅 위)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7절). 무덤에 묻힌 인간에게는 의미 없는， 그의 존재의 경계 밖에 놓인， 그 순간 

에도 시간의 흐름은그칠 줄모르며 우물의 도구들(12:6b， 후L아리， 바퀴)마저 쇠락 

16) F. Deψsch도 전도서에 처음과 맨 나중에 등εh하는 두 개의 시문을 각각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서곡"(eine 

maler없-e Ouvertüre)과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결말 (ein maIer없leS Rnale)로 매우 적절등때| 표현하였다. F. 

Delitz:컸1， 많짜'd1er comrner빼 따". die Fa뾰d7en Efrher CIf.경s AJten Tet양'I/T1ef7，앙./-센g빼~ αrJ Kohe뼈7 (Bd. 

4; 벼αig: α빼lir멍 und Franke, 1875), 195를 참조하라 

1끼 1;，n~(이트론/유익)은 인간이 계산할 수도 없고 또 주장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없 

는 (누군째| 의해 주어진) 몫을 의미하는 벼n(헬레러몫)와는 달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 계산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익/획득 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B 에IIrres， ι8없뼈g 앓Xκa 

undiror짜상용 lM9is야체skrilik im Kohelet.αJCh.' Kohelets IlDf7ie und die Grenzen dE커r Ex~꽁se (Bπ1얹 39; 

뼈U에rchen-Vluyn: 뼈」뼈1ener \krl명， 2000)， pi1의 각주 Z와 M. V. 없， A πitne 10 lear down and a πme 

10 8uild up: A Rereading ot ECCIe.않'lSli않 (Grar잉 Raαds: Wm. B. 냥띠mans Publ셉1ing Co., 1999), 1α←113을 

참조하라. 

18) 인간의 본질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구문 〔‘〔띠"，"'，:ll1π(허|아파르 ... 커쉐하야/그 먼지 …존재했던 것 같 

01)에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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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늪으로 몰아간다. ‘거부할 수 없는 시간성을 가지고 인간을 대면하고 있는 죽 

음’ 앞에서 어느 누가 자신을 주장할 수 있을까?잉 마지막 선포를 준비하는 전도 

자는 죽음의 이 엄중한 분위기에 오히려 인간이 창조되던 최초의 그 순간(창 2:7) 

을 접목시킨다. 그럼으로써 쇠락해져 가는 인간의 최종적 단계의 모습에 아이러 

니하게도 창조의 첫 순간에 대한 회상을 불러일으켜 대조시커며， 동시에 12장 1절 

의 거’K.，! i그-n~ ，마(처코르 에트-보레이카/‘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명령으 

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 구조를 통해서 창조의 생동감과 인간 

의 쇠락함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잉 창조의 생동감과 인간의 죄락함의 대조 

장조의 생동감과 인간의 쇠락함의 대조는 특히 ‘노화와 죽음의 노래’ 전체에 

잘 표현되어 있다. ‘노화와 죽음의 노래’ 는 청년에게 향한 여섯 개의 명령문인 

며떼(서마흐/즐거워하라)， 캠건(할레크/행하라)， 미(다아/얄라)， 껴건(하세르/떠나 

게 하라)， ，맺건(하아베르J멀리하라)， ':JT (처묘르/기억하라)가 언급된다. 이 여섯 개 

의 명령문은 n장 9절과 12장 1절의 ‘너의 청년의 날들”로 한정된 때 안에서 청년의 

생동감과 자신감 그리고 거침없음을 말하며 동시에 절제를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절제의 근거로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장조 행위가 제시되고， 겉으로 연 

속되는 명령문 사이에서 눈에 띄는 형식으로 제시된 끄장 10b절의 -，~(커-/근거)절 

이 제시된다. ‘심판과 창조의 하나님’ 에 대한 그리고 주변의 모든 명령문들과 구 

별되는 -꾀(커-/근거)절속의 “청년 너"(2인칭)에게만한정된 벼π n" J:i렌건， n" 낫건(하 

얄두트 버하샤하루트 하벨/너의 청년가와 검음/검은 머리때)가 다 헛되다)라는 일 

반적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까 이것은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의 

핵심적 사상과모토그리고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취할유일한자세， 즉， 하나님 

1에 ‘그러므로 죽음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닌가? 죽음이 거부할 수 없는 시간성을 가지고 인간 

을 대먼하므로 그것이 시간의 최종적인 비밀인가? 지금까지 그것에게서 모든 삶의 실험들과 또 상상의 실 

험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만약 그것에 의해 지속이란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인E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R. Lux, 윗글， 122， 

2이 n"n꾀(샤하루트는 때1d때뻐n으로 ‘검음’ 혹은 ‘검은 머리’ 로 번역할 수도 있고， ‘유년기’ 로도 번역할 

수 있음. 이에 관해 L.Sc매땐tη'SI-i앓녔lberger， 윗글 (2004)， 5낀동Z와 D, C, Fredericks/G, J, 뼈nham， 

윗글，229-23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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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외함이 서서허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넌(커-/근거)절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마지막 명령문(12:보)을 끼고 ‘악한 

날”로 정의되는 12장 1b절 이하로， 그리고 계속해서 창조자에 대해 또 한번 언급 

하는 12장 7절까지 연결된다. “악한 날’21)은 U장 9절과 12장 1절의 ‘너의 젊음의 

날’에 대조되는 개념이다. 이젓이 여전히 생동감이 넘치는 때를 의미료써l 반해， 

“악한 날”은 -~L;， ，뺏 ，~(아드 아쉐르 로-/'"전에)라는 독특한 히브리어 표현을 

통해 12장 2절의 해의 어두워짐’ 과 ‘빛과 달과 별들(의 어두워짐Y 껑)’ ‘평범하지 

않은 현상인 비 뒤의 구름의 몰려옴’ 잃)과 6절의 끊어점， 깨짐과 연결되어 석락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띠 디;~~(바용 쉐-/'"한 날에)로 시작되는 3， 4a절은 그 “악 

한 날’의 모습을 축약된 관계사 띠(쉐/'"한 무엇)가 이끄는 문장 속에 표현하고 있 

는데， 인간이 노화되는 과정을 집(집과 두짝열개)과 그 집 안팎의 사람들(집을 지 

카는 자들， 강한 자들， 멧돌을 돌리는 여인들， 창으로 내다보는 여인들， 노래하는 

모든여인들)의 모습을통해 표현한다. 쇠약해지는 ‘육체속에 갇히게 되는인간 

의 모습경)은왕성한삶의 현장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차단되고격리되는집’에 비 

유된다. 특히 시끄러운 새의 소리와 잦아드는 뱃돌소리의 대조엉)는 귀가 어두워 

지고， 이가 적어셔서 씹는 소리조차 잦아드는 인간의 쇠락에 반하여 더욱 강해지 

며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소리를 돋보이게 한다. 이제 5절에는 애처롭게도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라는 쇠약한 노인(5aa절)의 자신의 영원한 집(무덤)을 

향해 가는 모습(5버절)이 묘사되는데 그것에 자연의 생장과 팽팽한 생명력(5aß 

y절)26)이 다시 한번 대조되어 묘사된다. 죽음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상되는 

낀) 우리말 성경에는 “곤고한 날” 또는 “고생스러운 날” 등으로 번역될. 

22) 2절의 해와 빛의 구분은 특이한 표현임에는 틀림없다. C. G. Ba얘1OIOrT헨는 이련 특이한 구분을 창 1장과 

연결한다 C. G. 없1tdomew， Et.생쳤용tes(80αìNP; Grcrd Rap뼈: 없<er AI::a월11κ 2009)， 347을 참고핸t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 묘사된 쇠락의 이미지는 창조 시의 해와 빛과 달과 별의 창조와 밝아짐에 대조되는 

것임을알수있다. 

23) “그러므로 죽음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닌가? 죽음이 거부할 수 없는 시간성을 가지고 인간 

을 대면하므로 그것이 시간의 최종적인 비밀인가? 지금까지 그것에게서 모든 삶의 실험들과 또 상상의 실 

험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만약 그것에 의해 지속이란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인I.I(게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R. ωx 윗글， 122. 

24) R. Lux는 ‘집을 지키는 자들’ 은 ‘팔’ 을， ‘힘 있는 자들’ 은 ‘다리’ 를， 뱃돌질 하는 재여인네}들’ 은 ‘이’ 를， 

‘효뻐|서(내태보는자들’은 ‘눈’을， ‘길거리눈’ 혹은 ‘밖으로향한두짝의문’은 ‘귀’를각각표현한것 

으로 본다.R. 비X 윗글， 12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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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창조의 그 순간에， 그리고 여전한 자연 만물의 생명력에 대비되어 강조되는 

인간의 쇠락햄1 대한경험은조금은다른관점이나전도서 첫 머리에 등장하는 

우주의 노래’ 에 이미 암시되고 있다. 

떼 인간의 유한함과 그의 한계 

‘우주의 노래’ (1:4-피에 교묘하게 숨겨진 사상은 ‘만물의 영원성과 인간의 한 

계 사이의 대조’ 라고 할 수 있다，우주의 노래’ 에는 먼저 (끊임없이) 가고 오는’ 

세대(동적인 인간의 세계)와 영원히 서 있는 땅의 대비(4절)가 나타난다. 이 땅의 

정적은 곧바로 움직임(순환)으로 전환된다. 해， 바람， 강떠-7절)의 끊임없는 순환 

적 움직임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역시 가고 옴’ 의 움직임을 갖으나 그 

주제는 영원하지 못한 각 세대와 대조된다.8aa절의 C'sn' c''")그케-뇌(콜-하더바 

림 여게임/모든 만물의 피곤함)은 위로 5-7절의 해 바람 강의 영원한 움직임뿐 

아니라 4절의 땅과 세대， 그리고 3절의 사람과 사람의 모든 수고잉)에까지도 연결 

된다. 즉， 피곤함은 영원성과 동시에 그 영원성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낸 

다. 그러므로 a’「뀐(더바림/말 또는 사건， 행위)을 ‘밀2 로 번역하면 8aa절은 오히 

려 8aß b절에 언급된 사람의 세 가지 행위(말함， 봄， 들음)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 

고， 세 번 연속되는-~"(로-j부정어)를통해 ‘인간능력의 한계’를구체적인 예로 

써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4-8절은， 

25) 4벼절은 본문의 '15)"건 눠벼 C까1(버야콤 러콜 하치포르j그가 새 소리에/-를 위하여 일어나다? 번역상의 

난제임}를 「꽤건 놔 i" 。ψ:1(버oþ쿨 로 콜 하치포르j그에게 새소리가 (아마도 왕성하게) 일어나다?)로 읽 

어야 효H각.~절과 4ta절 그리고 4벼절은 R.L..ux의 해석(“새의 소리가 잦아들고")과는 달리 t 에냉g 
가 잘 보았듯이 “낮아짐-높아짐-낮아짐의 움직임"(，잉re Ab--, 뼈- urd Ab--앉뾰gur멍)으로 보는 것이 옳 

다. 이에 관해 R.Lux, 윗글， 1낀과 τ 싸때er， KoheIet (Prediger), (BK XIX 앓1der뼈r잉; 써Jkircher←Vluyn: 

뼈」싸rd1ener 얘f빼.2000)，3:용짧롤 참조하라. 

26) 자연을 상징하는 세 개의 대상과 거기에 연결된 각각의 동시들{ ‘만개한 편도나무’ 와 ‘배가 터질 만큼 먹 

은 메뚜기’ 그리고 ‘터질 듯 속이 찬 풍조목 열매’ )의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말 성경에 다른 의미 

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려움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에는 살구나무， 메뚜기， 정욕{자연 

의 대상이 아닌， 인간의 세계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서)으로 번역되어 있고， 동사들도 메뚜기의 경우 짐이 

됨， 그리고 정욕의 경우 그침의 의미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노화와 죽음의 노래’ 의 전체적인 구도가 자연 

의 생동감이 인간의 쇠락햄| 대비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위의 번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τ M양r， 윗글. 338, R. Lux, 윗글， 1낀카a을 참고하라. 

zn 특히 디‘SJ)'(여게임/묘|곤함)과 버뼈 1폐-벼ll(버콜-아말로 줘|야아몰/그가 수고한 모든 수고에)의 연관성을 

통하여， 01에 관해 T, 에냉er， 윗글， 115를 참고하라 

90 구약논단 제 18권 1호(통권 43집) 2012년 3월 31일 



인간(동적) •+ 땅(정적) • 해V바람깡똥작)~ fJ빨f피곤함)11 말(표현의 불가능) 늑 배 

+입/눈/귀(말함， 봄， 들음) 

유한한 움작암 • i 영원한 정지 • 영원한 웅직임 ~ 만물의 영원성(초월성~ 11 ~흥원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 늑 구체적 예들 

의 구조적 배열플 통해 인간의 유한함과 그의 한계를 영원한 땅(해， 바람， 강)에 

적절히 대조시카며 표현하고 있다. 이어지는 9-11절은그 인간의 유한함과한계 

의 개념을인간에겐 ‘새 것’과 ‘기억됨’이 없음을통해 더욱확장시킨다. 특히 9 

절은 ‘해 아래서 새 젓이 없음’ 을 땅( ‘이미 존재했던 것， 그것이 존재하게 될 젓’ ) 

과 인간( ‘이미 행해졌던 것， 그것이 다시 행해질 젓’ )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P로 

표현하는데，잃) 변하지 않는 땅에게는 당연한 것이나， 세대에서 세대로 변하는 인 

간에겐 동일한 햇위가 연속된다는 사실에서 그의 유한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다. 그래서 10a절의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이미 영원 

전에， 우랴의 이 선에 있었던 젓이라”고 반박하며， 땅이란 무대 위에 한 세대만을 

살고 없어지는 유한한 인간의 애절한 절규를 더욱 슬프게 한다. 추주의 노래’ 에 

는 직접적인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영원한 땅과의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과 어떤 젓도 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후대에 의해 기 

억됨도 없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에게는 결정적인 죽음이 역 

시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4)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상상의 실험: 삶에 대한혐오감 

인간에게 결정적인 죽음에 대한 사상은 ‘왕의 트라베스타 (Königstravestie, 

1: 12-2:2에에도 배어 있다. ‘왕의 트라베스타 의 설제 주인공인 “나 전도재는 

‘끼스라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왕”으로 가장을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를 상상 실힘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잃) 왕으로서의 전도자가 

28) 이에 관해 T. 에벼er， 윗글， 116을 참고하라 

29) 때1뺑lravestie는 다른 말로 때1뽕fiktion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적01고 전기적 

인 실제의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문학적 허구 또는 상상의 산물로 본다. 인ζ뻐|게 과연 영원히 지속될 기쁨f=t 

이 있는기를 알아보기 위해 전개될 상상의 실험에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인LIOI 추구하고 또 이룰 수 있는 최 

대한의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램 왕’ 만큼 적절한 인물은 찾아 볼 수 없다.01에 관해，L. 

sc뻐땐1따"SI-Sc따1않rger， 윗글 (2004)， 18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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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써서 “연구하고 살핀” 첫 번째 대상은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인간 

의) 모든 행위"(13며절)뼈이다 14절에 반복되어 표현된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여기까지는 전도서의 

모토(1:2)와 첫 질문(1: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의 초점은 인 

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제 삼의 요소인 하나님’ 에게 맞추어진다.13b절은 ~，;'i(후/ 

그것)라는 지시대명사를 통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떠 1끼11(이너얀 

라아/악한 장새31)이며， 하나님’ 이 인생들에게 주어 그것을 통해 고통 받게 한 것 

으로 규정한다.잃) 그리고 15절은 속담의 형식으로 표현된 ‘명시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한 ‘구부러짐과 모자람’ 에 대한 표현과 벼，，-lot" (로-유칼/^"'을 할 수 없음)을 통 

해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 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실험의 대상인 

지혜(1:16-18)와 기쁨(2:1-2)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각각 ‘바람을 

잡으려는것”이며， “헛된” 것으로규정된다. 

3이 π~1)J ，띠t(-，，~(콜-아쉐르 나O써1/되어진}는 1:9과 비교해 볼 때， 인ζ뻐| 의해 되어지는 모든 행위임에 틀림 

없다. 

31) 떠 끼1)(이너얀 라이/괴로운 일}를 대개 ‘괴로운 것’ 또는 괴로운 일’ 로 번역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1~~1)(이너얀을 ‘장사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 번억을 통해 1:3의 l'개.(이트론/유익 또는 이익)과 연결지 

을수있기 때문이다. 

32) 13없 절을 L. schw셈'OISI-i않ψ∞rger는 3:10과 모순 됨을 근거로 전도자의 사상으로 보지 않고， ‘왕으 

로 가장한 전도자 의 사상으로 본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3:10절에 비록 1)'(라아12f한)가 누락되었지 

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어 그것을 통해 고통 받게 한 것”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존재하며， 3:11의 ‘아름 

다움’ 은 결코 고통이 전혀 배제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시간의 체계. 그것도 제3자에 의해 ‘정해진’ 시간의 

체계 속에서의 아름다움01므로 인ξ뻐|게는 결코 언제나 아름답게 만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1:1~ 

와 3:10을 굳이 모순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해 L 앓1WienhorsI-Sc벼lberger， 윗글 (2004), 

185--7-을 참조하라. 

33) L. Schw빼R얹-Sc얘lberger는 왕의 트라베스티의 구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효봐. 

1:12카5 행위(실저1) • 헛될 

1:16-18 지빼이론)→ 헛됨 

2:1-2 기쁨즐김) • 헛됩 

2'.3--11 

2:12.13-127 

2:1~23 

2:24-26 

행위 

지혀| 

지혀V유업 

기쁨 

이에 관해 L. schw땐1따얹-&썼lberger， 윗글 (2C뼈.)， 18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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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됨/유익 없음 

헛됨/죽음 

헛될/실망 

행복/하나님 

성공적이지 못한 삶/헛될 



왕으로서의 전도자의 실험은 2장 3-26절에서 더욱 심도 있게 설명된다.떼 인간 

의 모든 행위의 결과， 특히 왕으로서의 인간이 추구하고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 

을 표현한 2장 10야절의 ’5백-뇌m ’P꺼(헬커 미콜-아말리/나의 모든 수고로부터 

비롯된 나의 몫)은 ‘헛된 것’ ,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며， 그러므로 ‘해 아래에 유 

익이 없다’ 는 결론이 내려진다 2장 n절은 1장 13b절을 거쳐서 1장 3절의 질문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대답을 제시한다. 

1장 16-18절에 간단히 다뤄졌던 지혜에 대한 실험이 두 번째 설명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다뤄진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어리석음 보다는 지혜에 대한 유익 

이 있음(2:13)을 마치 빛이 어두움보다 유익함과 같이 인정한다. 눈이 머리에 있 

어 멀리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과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 

는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해학적인 묘사싫)인 2장 14a절은 지혜에 

대한 유익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의 유익은 

지혜로운사람과어리석은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치는운명이 있다는사실에서， 

즉， ‘하나의 운탱야 그들 모두에게”β:14비 임하는 모습에서 부정된다. 그 운명은 

f죽음’ 이다. 이 01 2장 12b절의 왕의 뒤에 오는 자가 행할 것인 1π1띠끄 「그:l-'띠~(아 

쉐르-커바르 아수후/이미 사람들이 이전에 행한)는 1장의 !우주의 노래’ , 특히 

9-10절의 표현들과 매우 유사함 보이고 있다 2장 16절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 

리석은 사람이 모두 ‘영원히 가억됨이 없음’ 도 역시 ‘우주의 노래’ (1: 11)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었다. 그리고 2장 17절의 왕으로서의 전도자의 실험에 대한 전 

형적인 결론(괴로움， 헛됨， 바람을잡으려는것)에는이제 또하나의 새로운개념 

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혐오’ 이다. 혐오35)에 대한 근거인 ‘해 아 

래서’ 행해지는 열이 나(전도자)’ 에게 ‘악한 것/괴로움’ 이라는 주장은 1장 13b절 

34) 해학적인 묘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지혜자의 죽음’ 의 예로써 삼하 17:23의 O념|도벨이 제시되 

기도 한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가였다가 후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는데， 자신의 지혜로운 모략 

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곧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내다보고 스스로 목 

숨을 끊는다 더 써|한 것은 c.-y. Ku, 뼈앙빼 in 어 π1fO(I，빼월.，eschichte 대κIS: Bne 1m짧k敏t7e 

uαi literaturwissenscl낌'ntiche Untersuchung α'J( “éishe~χ뻐'Ste/lung unter 따~ BeriCkSiCh씬Iυ앤7 ihrer 

lronis，없Jng (애아IT 9; I성때n: hartmut $멍nner， 2009), 1않용을 참고하랴. 지혜의 0매|러니회에 관해서는 

구자용， “삼하 11장 - 아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r，구약논단'J 35집 (2010년 3월)， 119-1때을 참조 

35) J. L. Crens벼W， ‘까E 앉1잉ONrn 않ath in OoheIeth," J. G. Gammie et 해 (어$.)， 상없'ite WISOO71: Th.뼈껑때 

and literary Essays in Honor 01 앓7뻐 탐땀7， (씨ssoula u. a.: sdαars press u. a., 19검)， 206을 참고랜k 

36) 2:낀벼 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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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진술과연결된다.때 

삶에 대한 혐오감은 2장 18절에서 “나의 모든 노고”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이 ‘노고’ 는 “해 아래서”란 표현을 통해서 역시 이전의 모든 진술과 연결되는데， 

특히 1장 3절의 f유익’ 에 대한 질문에 김이 관련이 된다. ‘나의 모든 노고에 대한 

혐오’ 의 이유는 2장 18b, 19, 21, 22절에 잘 제시된다. 즉 나의 뒤에 있게 될 사람 

혹은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나의 노고로 이룬 것)이 남겨지게 될 것인데， 

그가 지혜자일지 또는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다. 전도서에 종종 등장 

하는 19절의 엔).i' ’~(미 요더l아/누가 알겠느냐)로 시작되는 수사적 의문떼과 함께 

22절의 “인간에게 남게 될 것”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한계와 실망감을 잘 드러낸 

다.23절의 평생의 수고에 고통과 슬픔만이 있고 심지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 

하는 인생의 모습은 두 번째 상상 실험의 결론적 선언인 ~，;， "그ry ;，rl:l~ (감-제 헤 

벨후/이젓 역시도헛되다)의 배경적 그림으로손색이 없다. 

하하나님의 절대적인주권과새로운가능성 

마지막 ‘기쁨’ 에 대한 실험에는 지금까지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헛됨’ , 바람 

을 잡으려는 것’ , ‘악/괴로움’ 에 대한 반전이 주어진다.24절의 I:li~그 그삐(토브 

바아담/사람에게 있어서 좋은)과 1껴멘 그꾀(토브 바아말로/그의 하는 일에 있어 

서 좋은)는 확실히 1장 13b절과 2장 17, 21b절에 대조되는 개념이다. 둘째는 ‘자람 

에게 그가 먹고 마시고 그의 영혼으로 자신의 노고 가운데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2:24a)에 그뻐(토브/좋은)가 두 번 사용되었고， ~';' (히/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절망하 

는 인간에게 열려질 새로운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시작된 

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2장 26a'raß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인간이 

획득하고자 했던 그 대상들이었던 ‘지혜’ 와 ‘지식’ , 그리고 '71쁨’ (26a절)뿐만 아 

니라 ‘모으고 쌓고자 하는’ 모든 노력의 대가(26뼈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사람에게 주신다. 여기의 K삐껴(라호테/죄인에게)와 r버R 꾀” 그1바(러 

토브 리프네 하엘로힘/하나님이 기뻐하시는 X니은 어떤 종교적인 죄를 범한 자와 

선을 행한 자로 보기보다는 각각 ‘왕으로서의 전도자 같이 인간 자신의 노고로 

쩌 3:낀; 6:12; 8:1, 그리고 약간은 다른 맥락이나 a빽 '01(; ’o(미 요마린누가 말하겠는개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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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이루어 보려는 자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정한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할 젓이다.잃) 결국은 이 표현도 인간의 한계와 제한된 가능성에 대한 서 

술에서 벗어날수없으며， 여전히 ‘왕의 트라베스타의 맥락에속해 있다고할수 

있다 25절의 수사적 질문은 이것을 입증한다.25절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 

기 위해 어느 누구 보다도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기능성을 

지닌 왕으로서의 전도자가 내린 결론으로서 24절의 의미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9) 

비삶을강화하는죽음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3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3장 1-8절의 ‘때의 노래’ 는 1 

절의 표제어적 선언 이후 각각 대조되는 두 때로 짝지어진 열네 가지의 때의 쌍 

을 소개한다. 이것은 거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허늘 아래에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엘과 때를 의미한다 4이 허늘 아래의 이 모든 일에는 밴(쳐만/기한) 

과 매(에트/때)기 였다. ‘때의 노래’ 에 실제적으로 쓰이는 매(에트/때)외에 ‘때’ 

를 의미하는 또 디-른 단어인 멘(쳐만/기한)이 언급되는 이유순 무엇인가? 일반적 

시간 개념으로서의 때를 나타내는 의미로 넓게 통용되는 매(에트/때)와는 달리 

밴(쳐만/기한)은 ‘고정된’ 혹은 ‘정해잔 시간을 의미한다 41) 그러므로 하늘 아래 

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시간의 틀 <i}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행위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등장하며 가장 중요한 때의 쌍으로 제시되는 

것은 “출생과 죽음의 때”이다. ‘출생’ 과 f죽음’ 은 1장의 ‘한 세대의 옴과 한 세대 

38) 그러므로 필자는 우리말 성경(개역 개정)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로 수정할 

것을제안효κl. 

39) L. Sch때en따'St-Sc뼈nbe밍er， 윗글 (2004), 241: ‘뼈nn sc따1 der König zu der 티nsichl 9하a때， dass 

GIück nicht im Menschen 앙bst grü띠el， 50ndern aJS der 벼띠 Golles 잉amml， um wie viel mehr rnuss 

dann jeder, der nichl 50 rT호htig 미1d ∞ w댄se wie ein König isl, zu dieser Eins상11 9에a매en!" R. E. 

Mur다V도 25절을 ‘왕의 트라베스티’ 의 맥락에 있음을 암시하는 마지막 단서로 보았다. 이에 관해 R. E. 

M뼈hy，Ec야~tes~ 23A; 벼lias: Nel∞n/lNo띠 A.Jb Group, 1992), 26을 참고하라 
4이 3:낀; 6:12; 8:1, 그리고 약간은 다른 맥락이나 없의 ，~~’ !꾀(미 요마르/누가 말하겠는개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띠) 대표적인 예로서 느헤미야 2:6뼈 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후기 히브리에느헤미야， 어|스래에 주로 사용되 

는 O밤어 차용어로서 막연한 때가 아닌， 시작과 블이 있는， 정해진 기한을 의미흔봐. 이에 관해， G. A. 없ton， 

C깨icaland 당흉뼈i Com때7tary on the &.χ'lk. of Et.생찮1Sfes (ICC; 버|따」밍h: τ & T. c1없 1뼈:/1971)， 103 

을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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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 을 연상시커며 인간의 유한함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42) 

정해진 시간의 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그의 노고를 통해 얻게 될 유익은 무 

엇인캐’라는 9절의 질문과 이것 역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 고통당하 

게 하신 장사라는 m절의 대답은 1장 3， 13b절과 문자적인 유사성을 통해 연결되 

며 전도서의 f주제도입부’ (1: 1-3:22)의 틀을 형성한다.갱) 

~~띠꺼 nnn í닝m끄-’:그 'a;t" 1i't;1.-껴 1:3 

1그 niJ~~ C'a;t건 ’J:;l" C'ii"~ 1l},J .11, 1~~J) ~，π 1:13b 

i ‘，r;~ ~'i1'띠'_q， π~í떠 1i，n'-껴 3:9 

1그 niJ;1~ 며렌 'J그닝 C'버~ 1l},J ，띠~ 1:~꾀-n~ 'n’~~ 3:10 

이 틀 하에서 도입되는 전도서의 주제는 2장 24-26절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 

로 일치한다. ‘인간이 수고하는 그 수고의 유익이 무엇인개 에 대한 질문과 분명 

한 대답인 f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생하도록 주신 (악한) 장새 라는 것， 이 

익을 남기지 못하므로 ‘악한 장새 라는 것이다. 

그러나 3장 (10)11-15절은 위에서 본 ‘주제도입부’ (1:1-3:22)의 틀에서 벗어나 

는 듯한 그리고 다분히 2장 24-26절에 가까이 서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슈빈 

호르스트-웬베르거(L， 없때enhorst-Schöberger)는 3장 10-15절을 이러한 틀과 

는 별도로 1인칭 단수 완료형(뾰)인 세 개의 감각， 인식 동새verba sentien띠 et 

co밍떠뼈)를 통해 다시 3개의 단락으로 구분하고 각 단락이 신학과 인간학， 그리 

고 신학적 지평에서의 인간학을 제시한다고 보았다.μ) 

3:1Of: ‘11'~'1(라이티/‘패가 보았다:') 

42) 이러한 연관성은 이 외에도 2:4，5의 왕으로서의 전도자 의 상상적 실험에 언급된 P때(나타!(무엇인가를) 

심음)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상상 가능한 모든 행위들에는 매(어|트j때)로 표현된 정해진 규칙과 질 

서가있다 

43) 각주 6)과 L 않'lWienhor혀-Sc벼1berger가 제시하는 전도서 1-3장의 ‘유익에 대한 질문 구조를 또한 참고 

하라.L. 앓W땐1따s1-Sc벼뼈rger， 윗글 (2C뼈.)， 쟁. 

44) L. sc뻐ien따잉-Sc에1∞rger， 윗글 (2OC따.)， 261-:짧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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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문제:신학 

3:12f: ‘nl，7'1~야다티/‘패가 알았다!') 

인간의 행복의 문제: 인간학 

3:1좌: 뻐'1:(야다티/“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행위의 완전하심과 인간 행위의 한계: 신학적 지평에서의 

인간학 

m절이 하나님의 창조신학을 밀F하는지 또는 인간학의 범주에 있는지에 대해서 

는 모호함이 없지 않으나 45) 11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제시하 

고 있다. 이제까지 간접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만 제시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와질서들46)이 여기서 직접적이고분명하게 언급된다. 그것은， 

1, ‘그(하나님)가 모든 젓을 그(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름답게 만드셨다’ 는 것; 

2, ':_l(하나님)가 그들(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 는 것; 

3,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임을 사람이 챔부터 끝까지 다 파익바지 못하게 하셨다 는 것 

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의 평가와 같이 확실히 아름답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인간에게 제한된 개념으로 적용된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에 부여된 영원의 개념도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하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 개념은 동시에 인간이 그 틀 속에서 살아가 

야할 시간 개념인 3장 2-8절의 매(에트/때)와는 차별되는 인간에게는 초월적인 

시간을 의미47)하므로， 결국 유한한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 간의 차이를 극명하 

게 드러내 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까름다움’ 과 ‘영 

원’ 의 개념은 양면적 가치(ambi~려ence)를 지니고 있는 젓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45) sc메ienhorst-Sc벼nberger 자신도 3:10절과 연관지은 t13b가 ‘왕으로서의 전도자 의 상상실험에서 인간 

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상념(1:12-15)에 속하므로 거기서 단지 함축적인 의미에서만 창조신학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해 L，Sc뻐뻐1따덩-Schönberger， 윗글 (2C얘.)， 192.를 참고하라. 

46) 영원한 땅과 만물의 법칙들(1끽b옮)， 인E뻐|게 부과된 노고(t13b; 3:10),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한계 

(1:15),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주시는 인간의 기쁨(2:24-26)， 

47) L, Schwienhorst-Sc따1않rger， 윗글 (2004)， 267-268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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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일하심에 대해 꿰뚫어 볼 수 없음’ 은 창조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피할 수 

없는한계이다. 

3장 12-13절은 위의 슈빈호르스트-웬베르거의 단락 구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행복에 대한 것이다 2장 24절과 비교해 볼 때， 형식면에서 유사하고，뼈 

내용면에 있어서도 3장 12m 절에 η;0바(리스모아흐/기뻐함)이 추가된 것과 2 

장 24절의 ~'7} I:l’건닝~tT i~~(미야드 하엘로힘 히/그젓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이 ~'n I:l엮애 매。(마타트 엘로힘 히/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된 것， 즉， 2장 

26by절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헛되다는 평가가 사라졌다는 것 외에 

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이 살아가며 기뻐하며 좋 

은 일을 행하는 것，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의 노고로부터 좋은 것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노고’ 는 3장 9절과 1장 3절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동시 

에그대답이된다. 

‘신학적 지평에서의 인간학’ 으로 제시되는 3장 14-15절에는 먼저 하나님의 행 

하시는 모든 것의 영원하심이 제시되고 그 행위에 무엇인기를 더하거나 뺑 수 

없음(신학)，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들(인간)이 그(하나님)를 두려워하 

게 하려는 것(인간학)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조 

되는 인간의 한계를 1장 9-10절의 표현과 연관지으며 강조하고 있다. 

3장 16-22절에는 새로운 사상이 도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16b절은 악이 존 

재히는 현실의 모습을 논하7] 시작하는 4장， 특히 1-3절로 연결짓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인 인간의 운명과 짐승의 운 

명 사이에도 차이가 없음(3:19)은 2장 12-17절의 지혜자와 우매자의 운명이 죽음 

에서 하나가 되듯， ‘둘 모두가 동일하게 죽게 되고”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 

감”을 통해 설명된다. 죽음 이후에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 

래로 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음도 l!i.;’ 버(미 요데아/누가 알겠느냐)라는 독특 

한 표현을 써서 반문(21절)하고 있다. 

48) 3:121의 .. 며， ... -디R ’:1 ... 그 그뻐 1’~(에인 토브 버 ... 키 임 ... 버감/rv과 그리고 또한 ~함을 제외하고 ~보 

다 나은 것이 없고}은 2'24:의 .... :1 .. 며 .. 그 그뻐 .. 찌 .. 그 그뻐-1’~(에인-토브 버 ... 쉬1... 토브 버 ... 감 .... 키 .. ./rv 
에 있어서 ~어|게 (더) 좋은 것이 없고...이 좋으며.01것 또한 ... 왜냐하면 .. J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교 

형식을띄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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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앵(않I￦ diem) 

전도서의 앞과 뒤의 틀 구조 하에서 교묘하게 어우러지고 있는 이 두 주제 사 

이의 긴장감은 4장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전도지는 이제는 다분히 ‘해 아래 세 

계’ 에서 펼쳐지는 삶의 모습들을 구제적으로 언급한다. 이 삶의 구체적인 예들은 

여전히 메멘토 모랴(memento mori)의 삶의 모습이며， 그러므로 여전히 죽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젓의 헛됨’ 의 사상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다. 한편 

5장 17-19절49)과 8장 15절， 그리고 9장 7-10절에 반복되어 강조되는 카르페 디엠 

(떠rpe 이em) ， 즉， 끼쁨과 즐김과 만족의 삶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로부 

터 주어지는 몫에 가반을 둔다. 창조로부터 설정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지 

못한 인간의 관계 성 속에서 의미를 갖는 이 하나님의 주권성은 둘 사이를 분명하 

게 가르고 구분되깨 하며， 인간에게 ‘결정적인 죽음’ 의 모티브와 더불어 하나님 

께 대한 경외감음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결론적으로 죽음은 하나님을 인간으 

로 하여금 하나넘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굶으로써 전도서의 서두와 말미 

뿐 아니라 전도시 전제에서 핵심적인 두 사상인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을 연 

결해 주는 핵섬 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0) 

3. 나가는말 

전도서의 맨 바깥쪽의 틀을 이루는 모토(1:2과 12:에와 한 겹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또 다른 틀인 두 개의 노래， 즉， ‘노화와 죽음의 노래’ (11:9-12:7)와 우주의 

노래’ (1:떠4-끄)， 그리고 ‘왕의 트라베스타 (1: 12-2:26)에서 인간의 행위와 지혜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사도는 ‘헛됨’ 혹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일 뿐이란 판단 

의 근거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젓의 쇠락료배l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자 

신의 쇠락햄l 있다 51) 전도서를 감싸고 있는 툴에 서려 있는， 인간에게 결정적인 

죽음의 그림자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적 

인 주권과 영원하심이다. 특히 3장에서 명확하게 제시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비 

49) 우리말 성경은 18-20절임. 

5이 이에 관해 전도서 9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살펴보라. 차준희무덤에서 나온 지혀1: 전 9장의 주석 

과 신학적 메시지" r，구약논단j '31집(2010년 9월)， 19E←낀4， 특히 낀4를 참조하라 

51) F. ~띠sc뼈18， 윗글，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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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히 ‘영원’ 의 개념에서 두드러진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은 ‘영원에 대한 열망’ 을 가지나， 그것의 불가능함을 깨달음으로써 죽음에 대해 

더욱 강화된 자각을 갖게 된다. 죽음 이외에 전도서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삶에 대한 기쁨’ 혹은 카르페 디엠(떠rpe 이em)은 바로 이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 

이다 52)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젓이지만， 이 고통 

스러운 아픔조차도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시고， 그 가운데에 주어진 날들을 즐 

기며 살기를바라시는하나님의 장조의 아름디움의 한부분이기 때문이다.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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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nto Mori, Carpe Diem! 
- Eine Untersuchung zum Tod als das Schlüsselwort 

zum Verst허ndnis des Koheletbuches -

Cha - Yong Ku, Th. D 

Lecturer at Chongshin University 

Bonn University 

Das Koheletbuch lä sst zwei relevante Leitgedanken erkennen, nämlich 

memento mori sowie carpe diem , die anscheinend gegensätzlich stehen. 

Daher wird Kohelet allgemein als entweder ‘Künder der Nichtigkeit des 

Lebens’ oder ‘Künder der Lebensfreude’ betrachtet In dieser Arbeit 

wird aber nach F Kutschera versucht , die beiden Gedanken durch 

den Tod zusammenzubringen. Ferner wird das durch eine genauere 

Untersuchung des Textes untermauert. 

Das Koheletbuch wird zweifach gerahmt. Der äu β ere Rahmen 

besteht aus zwei Mottoversen (1:2; 12:8) von ‘Nichtigkeit von Allen’ . 

Der innere Rahmen wird aus zwei Gedichten gebildet, die jeweils nach 

bzw vor dem Motto eine eröffnende- u schlie β ende Stimmung 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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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Gedicht über den Kosmos (1:(3)4-11) stellt die Verg허nglichkeit der 

Menschengeneration der Ewigkeit der immer bleibenden Erde gegenüber 

und bezieht sich daraus auf ‘memento mori' Der Tod wird in dieser 

Stelle nicht explizit zur Wort gekommen, trotzdem wird die Nichtigkeit 

subtil aus dem Menschen definitiven Tod begründet. Beim Gedicht von 

Alter und Tod (11:9-12:7) wird der Tod dagegen bildhaft dargestellt 

und die Gegenüberstellung zwischen dem Verfall der Menschen und 

der Vitalität der anderen Geschöpfe ausgeprägt. Dabei wird die 

Unterschiedlichkeit zwischen den Menschen und seinem Schöpfer 

besonders in 12: 7 eindeutig ausgedrückt. 

Der Mensch erkennt seine Begrenztheit durch den Tod. Alle seine 

Bemühungen nach Erfolg werden immer daran gescheitert. Aus diesem 

Grund kommt in der Königstravestie ein Hass auf das Leben zur Wort. 

Aber beim Koheletbuch dominiert keinesfalls solches Pessimismus Der 

Aufruf zum tatkräftigen Handeln und zur Lebensfreude kommt als eine 

andere wichtige Gedanke dieses Buches schon in der Königstravestie 

vor. Uberraschend haben die beiden Lebensverhältnisse ihre Ursprung 

gemeinsam im Tod. Der Tod lässt den Menschen nicht nur ihre 

Begrenztheit sondern auch die Souver허nität Gottes erkennen, der den 

Menschen Leben und Lebensfreude schenkt. Das Leben im Angesicht des 

Todes hei ß t daher eine Art vom durch den Tod intensivierte Leben_ Der 

Tod bringt auch die beiden Leitgedanken von memento mori und carpe 

diem im Koheletbuch subtil zusa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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